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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한국인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이해하고 증상과 눈물검사값과의 상관성을 조사하
고자 하였다. 방법: 안과적 질환이 없고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기간이 18.60±16.92개월인 착용자 62명(남: 20명,
여: 42명, 평균연령은 23.95±4.38세)을 대상으로 설문지 검사 및 3 종류의 눈물검사를 시행하고, 자각적 증상과 타
각적 증상을 조사하여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 중 나타난 자각적 증상의 빈도와 정도
는 건조감, 충혈, 피곤함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의 빈도는 건조감은 모래가 들어간 느낌과, 충혈은 열감과, 피곤함
은 이물감과 상관성이 높았고, 증상의 정도는 눈부심은 시력변동과, 이물감은 모래가 들어간 느낌의 상관성이 높았
으며 이러한 증상은 McMonnies' 설문검사값과 상관성이 있었다. 타각적 증상으로 결막충혈과 윤부충혈은 병적인 수
준은 아니지만 주된 증상으로 나타났고 각결막염색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눈물막파괴시간이 짧을수록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발생빈도가 증가하였다. 결론: 한국인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건조감, 충혈 및 피곤함을 많이 느
끼고 이러한 증상은 서로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콘택트렌즈 착용기간과 상관성이 있으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
상의 발생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눈물막파괴시간, 쉬르머검사값, McMonnies' 설문검사,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 자각증상, 타각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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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콘택트렌즈 착용자 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5.8%, 콘택트렌즈만 사용하는 경우

가 0.7%로 굴절교정이 필요한 성인 중 6.5%가 콘택트렌

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갤럽 조사, 2002).

전 국민의 49%가 시력교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콘택트렌

즈 착용자가 적은 것은 신규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콘택트렌즈 착용자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초 콘택트렌즈 착용자 중 착용

첫 해에는 9명 중 1명의 비율로 콘택트렌즈 착용을 포기

하며, 전체적으로는 매년 착용자의 약 6%가 콘택트렌즈

착용을 포기하고 있어1 한국의 콘택트렌즈 포기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콘택트렌즈 포기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불편감 때문이며

불편감의 원인은 크게 건조감, 적절하지 않은 피팅 및 단

백질 침전물이라고 보고되었다2,3. 특히 건조감은 소프트렌

즈 착용자 뿐 만 아니라 RGP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나

타나는 흔한 증상으로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20~50% 정도

가 콘택트렌즈 착용 중 경험했다고 하였으며4 콘택트렌즈

착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3-9 이를 해결해

주면 콘택트렌즈 포기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10. 

콘택트렌즈 착용 중 나타나는 건조감은 콘택트렌즈가

눈물의 지방층과 점액층에 영향을 주어 콘택트렌즈 전면

눈물막의 안정성이 저하되고11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각

막의 예민도가 떨어져 눈물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나타

난다12.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눈물막이 파괴되거나 눈물분

비가 저하되면 건조감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눈물의 삼투

압 농도가 높아져 불편감도 유발된다13. 특히 콘택트렌즈

착용 중 건조감을 느끼는 경우, 열감이나 모래가 들어간

느낌을 동시에 느끼게 되며 눈시림, 가려움증, 흐린 시력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14-17. 

콘택트렌즈 착용 중 나타나는 여러 증상은 렌즈 재질,

렌즈 디자인, 착용시간과 관계되며18, 흐린 시력은 안구건

조증19, 각막부종20 및 콘택트렌즈 탈수와 침전물21이 원인

일 수 있으며, 열감과 가려움은 렌즈 움직임, 엣지 디자

인22 및 재질의 모듈러스23와 관계되고, 가려움증은 렌즈

착용시간, 렌즈 표면의 단백질 침전물 및 지방침전물과 관

계되며24, 건조감은 구결막의 구조18, 콘택트렌즈 재질25,26,

콘택트렌즈의 탈수현상27, 콘택트렌즈 두께28 및 관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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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29과 관계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착용하는 콘택트렌

즈 재질이 얇은 고함수렌즈인 경우 탈수현상이 더 심하여

건조감이 심해진다고 보고되었으나11, Cedarstaff 및

Tomlinson30은 소프트렌즈의 탈수현상과 건조감, 불편감

등의 자각적 증상은 상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콘택트렌즈 불편감은 콘택

트렌즈의 디자인과 재질이 개선되어도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로 고함수렌즈 착용자의 경우에는 건조감이 흔한 증

상이며 디스포져블렌즈를 착용하는 경우에도 건조감은 문

제가 되고 있어4,30 콘택트렌즈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건조감은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눈물 양12과 안정성13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 임상에서는 콘택트렌

즈를 피팅하기 전에 눈물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눈

물검사값은 안구건조증 환자의 경우에도 자각적 증상과 상

관성이 없거나12 매우 약하며31,32, 타각적 증상 또한 눈물검

사값과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되었고32, 눈물검사값이 정상

인 경우에도 콘택트렌즈 착용 중 건조감 등의 증상을 호소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검사값이 정상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도

콘택트렌즈를 성공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최근까지 콘택트렌즈 착용 시 나타나는 증상에 관한 연

구는 많았지만 여러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미하

며 눈물검사값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

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안

구건조증 환자에 사용되며 검사가 용이한 McMonnies' 설

문검사33는 콘택트렌즈와 관련된 불편감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김 등34은 TERTC-
DEQ(Texas Eye Research and Technology Center Dry Eye

Questionnaire를 콘택트렌즈 관련 건성안의 진단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 중 나타나

는 불편함의 증상은 콘택트렌즈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

이 되기 때문에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불편함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간단한 McMonnies'

설문검사의 활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

용자를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착용 중 나타나는 자각적 증

상 및 타각적 증상의 빈도와 정도를 조사하고 자각적 증

상 상호 간의 상관성 및 여러 눈물검사값의 상관성을 조

사하여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 중 나타나는 증상을 이해

하며 눈물검사가 콘택트렌즈 불편감의 예측에 활용될 수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며 난시도가 −0.75D 이하이고

구면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1년 이상 성공적으로 착용한

20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굴절이상도 및 각막곡률 측정

각막곡률은 자동곡률계(Topcon KR 7100-P)를 이용하여

3회 이상 측정한 뒤 약주경선과 강주경선의 곡률에 대하

여 평균값을 구했으며, 안경교정도수는 콘택트렌즈를 착

용하기 전에 검영기, 포롭터와 투영식 시시력표를 이용하

여 6 m 거리에서 표준 자각식 굴절검사를 시행하여 최대

시력을 제공하는 검사값을 측정하였다. 콘택트렌즈 교정

도수는 등가구면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3. 눈물검사

콘택트렌즈 착용자에게 McMonnies' 설문지 검사를 시

행하고 눈물검사는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30분 경과 후

시행하였으며 각각의 검사는 페놀명주실검사를 먼저 실시

하고 5분 후에 쉬르머검사를 하였으며 눈물막파괴시간 검

사는 1시간 후에 하였다. 

1) McMonnies' 설문지 검사

McMonnies' 설문지10는 연구에 적절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안구건조증과 관계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 14 항목으로 구성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배포한 후

자신이 느끼는 증상을 체크하도록 하고 체크된 문항의 점

수를 합산하여 검사값으로 사용하였다. 

2) 페놀명주실검사법(Phenol Red Thread test, PRT)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염색된 명주실(Zone Quick,

Showa Yakuhin Kako, Japan)의 끝을 피검자의 귀쪽 1/3

지점 하안검 결막낭에 삽입하고 15초 후 붉은 색으로 변

한 실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3) 쉬르머검사(Schirmer test)

쉬르머검사는 Whatman filter paper No. 41을 폭 5 mm

길이 35 mm의 크기로 잘라서 한쪽 끝을 둥글게 자르고

끝을 5 mm 접어 멸균한 후 암실에서 검사용지를 피검자

의 귀쪽 1/3 부위의 하안검 결막낭에 삽입하고 눈을 감게

한 후 5 분 뒤에 눈물에 의해 적셔진 길이를 측정하였다.

4) 눈물막파괴시간검사(tear film Break-Up Time, tBUT)
Fluorescein paper(HAAG-STREIT International, AG CH-

3098)를 식염수에 적셔 피검사자의 구결막 상외측에 묻힌

후 수 회 눈을 깜박이게 하여 형광염료가 충분히 퍼지도

록 하였다. 세극등의 cobalt-blue 광을 밝게 한 상태에서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평상시 나타난 증상에 관한 연구 21

Vol. 13, No. 3, September 2008 J. Korean Oph. Opt. Soc.

피검자의 각막을 관찰하여 마지막 순목으로부터 최초의

건점(dry spot)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

하였다. 검사는 3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눈물막파

괴시간을 결정하였다.

4.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 후 나타나는 증상 검사

본 연구에 협조한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게 콘택

트렌즈 착용 중 나타난 증상을 설문조사 하였다. 자각적

검사는 충혈, 건조감, 이물감, 시력변동, 피곤함, 눈부심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증상의 정도와 빈도는

CCLRU grading scale에 따라 4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심함)로 구분하였다(Table 1). 또한 렌즈 착용자의 각막과

결막의 충혈의 정도와 혈관신생은 각막과 결막을 4개 부

위(상측, 하측, 내측, 외측)로 나누어 세극등으로 검사하였

으며, 염색은 CCLRU grading scale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각막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검사하였고, 결막유두는

검결막 모든 부위에서 전반적으로 검사하였다. 타각적 증

상의 정도와 빈도는 CCLRU grading scale에 따라 5점 척

도로 구분하였다(Table 2). 

5. 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Origin 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콘

택트렌즈 착용 중 나타나는 증상은 Spearman correlation

tech. 방법을 이용하여 증상 상호간의 상관성과 눈물검사

값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 이하

로 하였다.

결 과

1. 대상안의 굴절이상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62명(남: 20명, 여: 42명)으

로 평균연령은 23.95±4.38세이며 대상자 62명(124안)의

평균 굴절이상도는 −3.28±1.47D(우안: −3.23±1.49D, 좌

안: −3.33±1.47D), 난시도 −0.25±0.36D(우안: −0.21±

0.33D, 좌안: −0.30±0.39D)로 나타났다(Table 3). 등가구

면굴절력은 −3.41±1.56D(우안: −3.34±1.55D, 좌안:

−3.48±1.58D)로 나타났다(Table 3). 연구 대상자들의 소

프트 콘택트렌즈 평균 착용기간은 18.60±16.92개월이

었다.

2. 눈물검사 결과

McMonnies' 설문지에 의한 검사값은 9.46±4.56점(최저

0점, 최고 22점), 페놀명주실검사값은 15.92±4.81 mm(최

저 5.5 mm, 최고 25.5 mm), 쉬르머검사값은 10.93± 6.65

mm(최저 2 mm, 최고 28.5 m), 눈물막파괴시간은 5.85±

2.81초(최저 1.73초, 최고 14초)로 측정되었다(Table 4).

3.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나타난 자각적 증상

1)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나타난 자각적 증상의

빈도와 정도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 중 나타나는 충혈, 가려움, 건

조감, 모래가 들어간 느낌, 열감, 피곤함, 이물감, 시력변

동, 눈시림 현상, 눈부심 등 10개 항목의 불편한 증상을

빈도에 대하여 각각 4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빈도가 심

함)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주 나타나는 증상은 건조감(1.63

±0.85), 충혈(1.42±0.78), 피곤함(1.22±1.24)의 순으로

Table 1. CCLRU grading scales on symptoms

score Frequency score Severity

0
1
2
3

never 
sometimes

often
constantly

0
1
2
3

no
a little

moderate(ly)
considerable(y)

Table 2. CCLRU grading scales for signs

score

0
1

2
3

4

none 
very slight

slight
moderate

severe

normal appearance
very slight changes which are not clinically 
significant
slight change, still not clinically significant
obvious change, still not clinically 
significant
several changes, need clinical care

Table 3. Subject's biometric data

Mean±SD

 Subjects(No.) 62

 Sex(M, F) 20, 42

 Age(yr) 23.95±4.38

 Sphere(D) −3.28±1.47

 Cylinder(D) −0.25±0.36

SE*(D) −3.41±1.56
*: spherical equivalent

Table 4. Mean values of the tear tests

Tear test Mean±SD Min. Max.

McMonnies'
Questionnaire (score) 9.46±4.56 0 22

PRT test(mm) 15.91±4.81 5.50 25.50

Schirmer test (mm) 10.93±6.65 2.00 28.50

tBUT(sec) 5.85±2.8 1.7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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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불편감의 정도 또한 건조감(1.18±0.42), 충혈

(1.02±0.38), 피곤함(0.95±0.73)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자각적 증상 중 ‘종종 느끼거나 항상 느끼는’ 증상으로

건조감이 착용자의 59.4%에서, 피곤함이 착용자의 39.0%

에서, 충혈이 착용자의 35.6%에서 나타났으며, 정도가 심

하다고 느낀 증상은 건조감이 착용자의 28.8%에서, 피곤

함은 착용자의 22.0%에서 나타났다. 열감과 모래가 들어

간 느낌, 눈부심, 시력변동은 일부 착용자에서만 나타났다

(Table 6). 

2)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나타난 자각적 증상의

상호 상관성 분석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느낀 자각적 증상의 빈도

에 대하여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건조감은 모래가 들어있

Table 5. Mean grade for each symptom reported by soft
contact lens wearers

Symptom

How often
 0-never
 1-sometimes
 2-often
 3-constantly

How severe
 0-none
 1-little
 2-moderate
 3-severe

Category mean±SD Mean±SD

Redness 1.42±0.78 1.02±0.38

Itchiness 0.69±0.78 0.60±0.61

Dryness 1.63±0.85 1.18±0.59

Grittiness 0.40±0.56 0.39±0.52

Burning 0.19±0.47 0.18±0.42

Tiredness 1.24±1.02 0.95±0.73

Foreign body sensation 0.98±0.90 0.77±0.64

Unstable vision 0.39±0.66 0.34±0.54

Soreness 0.65±0.77 0.53±0.59

Photophobia 0.31±0.56 0.31±0.56

Table 6. Frequency and severity of each symptom reported by
soft contact lens wearers

Symptom
How often

 0-never 1-sometimes
 2-often 3-constantly

How severe
 0-none 1-little

 2-moderate 3-severe

Category Rating % Rating %

Redness
Never/Sometimes
Often/Constancy

64.4
35.6

None/Mild
Severe

91.5
 8.5

itchiness
Never/Sometimes
Often/Constancy

87.5
13.6

None/Mild
Severe

93.3
 6.8

Dryness
Never/Sometimes
Often/Constancy

40.7
59.4

None/Mild
Severe

71.2
28.8

Grittiness
Never/Sometimes
Often/Constancy

96.6
 3.4

None/Mild
Severe

98.3
 1.7

Burning
Never/Sometimes
Often/Constancy

96.7
 3.4

None/Mild
Severe

98.4
 1.7

Tiredness
Never/Sometimes
Often/Constancy

61.0
39.0

None/Mild
Severe

77.9
22.0

Foreign body 
sensation

Never/Sometimes
Often/Constancy

73.9
27.1

None/Mild
Severe

88.1
11.9

Unstable 
vision

Never/Sometimes
Often/Constancy

93.2
 6.8

None/Mild
Severe

96.6
 3.4

Soreness
Never/Sometimes
Often/Constancy

84.7
15.3

None/Mild
Severe

96.7
 3.4

Photophobia
Never/Sometimes
Often/Constancy

96.6
 3.4

None/Mild
Severe

98.3
 1.7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frequency of each symptom reported by soft contact lens wearers

Symptom Redness Itchiness Dryness Grittiness Burning Tiredness
Foreign 

body 
sensation

Unstable 
vision

Soreness
Photo
phobia

Redness 1

Itchiness .199 1

Dryness .317* .190 1

Grittiness .010 .217 −.420* 1

Burning .527* .120 −.340* −.121 1

Tiredness .235 .398* −.322* −.023 .337* 1

Foreign body 
sensation

.124 .263* −.328* −.437* .314* .460* 1

Unstable vision .102 .130 −.143 −.080 .177 .269* .226 1

Soreness .398* .415* −.150 −.294* .323* .288* .316* .357* 1

Photophobia .315 .131 −.036 −.012 .375* .266* .252 .555* .368* 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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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느낌, 열감, 이물감, 피곤함 및 충혈의 증상과 상관성이

있으며(R=0.317~0.420), 충혈은 열감(R=0.527), 눈시림 현

상, 눈부심과 상관성이 있고(R=0.315~0.398), 피곤함은 이

물감, 가려움, 모래가 들어간 느낌, 열감, 건조감과 상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322~0.460). 자각적 증상 중

눈부심과 시력변동(R=0.555), 충혈과 열감(R=0.527), 피곤

함과 이물감(R=0.460) 및 가려움(R=0.398), 건조감과 모래

가 들어간 느낌(R=0.420), 이물감과 모래가 들어간 느낌

(R=0.437) 및 눈시림과 가려움(R=0.415)은 특히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느낀 자각적 증상의 정도

또한 건조감은 모래가 들어있는 느낌(R=0.354)과, 눈부심

현상은 시력변동(R=0.494) 및 열감(R=0.328)과, 이물감은

모래가 들어간 느낌(R=0.469)과, 가려움증은 열감(R=

0.351) 및 눈시림 현상(R=0.373)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3)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나타나는 자각적 증상

과 눈물검사값 및 착용기간에 따른 상관성 분석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느끼는 자각적 증상은 페놀명주실

검사값, 쉬르머검사값 및 눈물막파괴시간과 상관성이 없

으나 McMonnies' 설문검사값은 건조감, 모래가 들어간 느

낌, 열감, 불안정한 시력, 눈시림 증상의 빈도 및 정도와

모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쉬르머검

사값, 눈물막파괴시간, 페놀명주실검사값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 착용자의 콘택트렌즈 착용기간에 따라 상관성이 없

으나 McMonnies' 설문 검사값은 소프트렌즈 착용기간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everity of each symptom reported by soft contact lens wearers

Symptom Redness Itchiness Dryness Grittiness Burning Tiredness
Foreign 

body 
sensation

Unstable 
vision

Soreness
Photo
phobia

Redness 1

Itchiness .241 1

Dryness .132 .254 1

Grittiness .049 .251 −.354* 1

Burning .082 .351* −.261* −.189 1

Tiredness .120 .270* −.246 −.052 .287* 1

Foreign body 
sensation

.287* .290* −.241 −.469* .149 .164 1

Unstable vision .053 .109 −.038 −.068 .165 .072 .118 1

Soreness .191 .373* −.062 −.252 .155 .207 .274* .195 1

Photophobia .246 .201 −.001 −.033 .328* .170 .029 .494* .225 1

*p<0.05

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cMonnies' questionnaire score and each symptom reported by soft contact lens
wearers

Sign
Dryness Grittiness Tiredness Foreign body sensation Soreness

frequency severity frequency severity frequency severity frequency severity frequency severity

R
p

0.372
0.003

0.426
0.000

0.546
0.000

0.459
0.000

0.300
0.020

0.410
0.000

0.350
0.005

0.300
0.018

0.364
0.048

0.300
0.018

Fig. 1. Correlation between McMonnies' questionnaire score
and period of soft contact lens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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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5.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나타난 타각적 증상

1)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나타난 타각적 증상의

정도와 빈도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결막충혈과 윤부충혈

이 가장 주된 증상으로 나타났으며 착용자의 1.6%에서

grade 3 이상의 증상이 관찰되었고, 각막염색과 결막염색

은 병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관찰되었고, 신생혈관이나 결

막유두, 각막부종은 정상수준으로 평가되었다(Table 10).

2)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나타난 타각적 증상과

눈물 검사값의 상관성 분석

소프트렌즈 착용자에서 관찰된 구결막 충혈 및 윤부충

혈은 모두 눈물검사값과 상관성이 없으나 결막염색(R=

−0.605, p<0.000), 각막염색(R=−0.335, p=0.007) 및 유두

발생(R=−0.436, p<0.000)은 눈물막파괴시간과 상관성이

있었다(Table 11). 눈물막파괴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안과

건성안으로 구분한 뒤 타각적 증상에 대하여 상관성을 분

석한 결과에서는 결막염색(t=−2.317, p<0.05)은 건성안에

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고 찰

신규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콘택트렌즈

포기율은 약 6% 정도로1 콘택트렌즈 착용 포기자가 증가

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Young35은 콘택트렌즈를 포

기하는 원인으로 눈과 관련된 문제, 렌즈와 관련된 문제,

착용자와 관련된 문제, 콘택트렌즈 전문가의 부적절한 피

팅기술, 부적절한 콘택트렌즈 등이며 이 중 렌즈 착용자와

관련된 원인이 23%, 눈과 관련된 원인이 14%이고 눈과

관련된 원인으로는 건조감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눈물의 양이 동양인보다 많은 서양인의 경우에도 콘택트

렌즈 착용으로 인한 건조감은 일반적인 증상이며 약한 증

상에서부터 심한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

다4,6,10. 특히 눈물의 양이 서양인에 비해 적다고 알려진

한국인의 경우에는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충혈, 건조

감이 문제가 되며36, 박 등1은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53%가

충혈과 이물감을, 착용자의 17%는 안구건조를 호소했다

고 하였는데 최근 고함수 디스포져블 소프트 콘택트렌즈

사용율이 증가하면서 건조감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소프트렌즈 착용 중 나타나는 불편감의 증상은 각결막

및 안검연과 관계되기도 하며21, 흐릿한 시력은 각막 부종,

콘택트렌즈 탈수, 콘택트렌즈 침전물과 관련있으며22,23 안

구건조증과도 상관성이 높다20. 특히 안구건조증이 콘택트

렌즈 착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임상에

서는 콘택트렌즈 적응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눈물검사를

하고 있지만 콘택트렌즈 포기율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콘택트렌즈 포기율을 낮추기 위해서 콘택

트렌즈 착용 시 유발되는 불편감과 건조감에 대한 이해와

이들 증상 간의 상관성 및 눈물검사값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able 10. Mean grading scale for each sign in soft contact
lens wearers (0-normal appearance, 1-very slight
change, not clinically significant, 2-slight change, not
significantly significant, 3-obvious change, not
clinically significant, 4-severe change, need clinical
care)

Sign Mean±SD
Severity(%)

0 0<~<1 1~<2 2~<3 3~4

Bulbar
conjunctival

redness
1.51±0.61 0 6.8 66.1 25.4 1.7

Limbal redness 1.44±0.56 0 8.5 69.5 20.3 1.7

Vascularization 0.49±0.55 49.2 6.8 44.1 0 0

Corneal staining 0.19±0.52 83.1 1.7 13.6 1.7 0

Conjunctival 
staining 0.50±0.58 52.5 0 44.1 3.4 0

Papilla 0.47±0.71 62.7 1.7 28.8 5.1 1.7

Table 1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BUT and each sign
in soft contact lens wearers

Sign Corneal staining
Conjunctival 

staining
Papilla

R
p

−0.335
−0.007

−0.605
−0.000

−0.436
−0.000

(0-normal appearance, 1-very slight change, not clinically
significant, 2-slight change, not significantly significant, 3-
obvious change, not clinically significant, 4-severe change, need
clinical care).

Table 12. Mean grading scale for corneal and conjunctival
staining depending on tBUT groups in soft contact
lens wearers

Sign

tBUT

Normal eye 
group

Dry eye 
group

t P

Conjunctival 
staining

0 0.553±0.336 −2.31675 p<0.05

(0-normal appearance, 1-very slight change, not clinically
significant, 2-slight change, not significantly significant, 3-obvious
change, not clinically significant, 4-severe change, need clin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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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에서는 자각적 증상 중 ‘자주 나타나거나’

‘항상 느끼는’ 증상으로 건조감이 착용자의 59.4%에서, 피

곤함이 착용자의 39.0%에서, 충혈이 착용자의 35.6%에서

나타났고, 정도가 심하다고 느낀 증상은 건조감이 착용자

의 28.8%, 피곤함이 착용자의 22.0%로 조사되었다. 김37은

콘택트렌즈 착용군에서 건조감은 착용자의 52%에서 이물

감은 39%에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며, Vajic 등20도 소프트렌즈 착용자 중 ‘자주 나타나거

나 항상 느끼는’ 증상으로 건조감이 착용자의 72%에서,

충혈이 착용자의 66%에서, 모래가 들어간 느낌은 착용자

의 42%에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Begley 등38도 캐나다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에도 건조감이 가장 흔한 증상

으로 보고하였다. Begley 등38은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눈시림현상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고한 반

면 본 연구의 한국인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는 열

감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흔한

증상인 건조감은 소프트렌즈 착용자에서 약 52%, HEMA

재질의 소프트렌즈 착용자의 25%에서 경험하며32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 뿐 만 아니라 GP 렌즈 착용자에서도

경험하는 증상이라고 보고되었다39. 

Sweeney 등40과 Orsborn 등41의 결과에 의하면 건조감,

열감, 가려움 및 모래가 들어간 느낌의 증상은 안경 착용

자와 콘택트렌즈 착용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Vajdic 등20도 불편감, 피곤함, 가려움, 열감 등의 증상은

소프트렌즈 착용자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안경 착용

자 및 RGP 렌즈 착용자에서도 나타나며 소프트렌즈 착용

자, RGP 렌즈 착용자, 안경 착용자군에 따라 그룹별 차이

가 없다고 하였다. 

눈물막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쉬

르머 검사, 눈물막파괴시간검사 등이며 페놀명주실검사와

형광용액 검사, 라자민그린 염색, 눈물 삼투압검사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안구건조증을 진단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설문검사법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쉬르머검사, 눈물막파괴시간검사 및 형광용액검사는 안구

건조증 환자를 진단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눈물검사값과 자각증상에 대한 연구로 Lemp42은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건조감의 증상이 눈물막파괴시간

및 쉬르머검사값과 상관성 높고, 비쇼그렌성 건성각결막

염 환자의 경우에도 정상안보다 쉬르머검사값이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나, McCarty 등43은 건조감을 심하게 느낀 환자

의 경우 개인에 따라 눈물막파괴시간, 쉬르머검사값이 다

양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 콘택

트렌즈 착용자가 느끼는 건조감은 눈물막파괴시간 및 쉬

르머검사값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자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건조감은 콘택트렌

즈 착용자에만 국한되는 증상이 아니라 안경 착용자에서

도 흔한 증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건조감과 쉬르머

검사값 및 눈물막파괴시간과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

된다. 김 등34은 TERTC-DEQ을 콘택트렌즈 관련 건상안

의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결

과에서도 McMonnies' 설문 검사값은 건조감, 모래가 들어

간 느낌, 열감, 불안정한 시력 및 눈시림 증상과 모두 상

관성이 있어 McMonnies' 설문지가 안구건조증 환자의 진

단 뿐 아니라44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불편감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관찰하였다.

Vajdic 등20은 안경 착용자의 경우 충혈과 유루증은 서로

상관성이 높으며 RGP 렌즈 착용자의 경우에는 건조감과

쑤시는 느낌 사이에 상관성이 높다고 하였고 Brennan 및

Efron32은 콘택트렌즈 착용 중 나타나는 건조감은 충혈과

상관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느끼는 건조감은 충혈, 피곤

함 및 이물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조

감은 모래가 들어있는 느낌과, 모래가 들어간 느낌은 이물

감과 가려움은 열감, 눈시림 현상과, 열감은 눈부심과 상

관성이 있으며, 시력변동은 눈부심 현상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눈물검사값의 변화에 대하여

이 등37은 콘택트렌즈 착용군의 쉬르머검사값은 대조군과

평균값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콘택트렌즈 착용기간과 상관성 없다고 보고하였

고, 현 등45은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눈물막파괴시

간은 대조군에 비해 짧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쉬르머검사값, 눈물막

파괴시간 및 페놀명주실검사값은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

자의 콘택트렌즈 착용기간과 상관성이 없는 반면

McMonnies' 설문 검사값은 소프트렌즈 착용기간이 길수

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신생혈관이나 각막염색,

결막염색, 결막의 유두발생, 각막부종의 증상은 정상수준

으로 grade 3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결막충혈과 윤

부충혈이 착용자의 1.7%, 유두발생도 착용자의 1.7%에서

만 나타났으며 결막염색, 각막염색 및 유두발생의 정도는

눈물막파괴시간이 10초 이하인 착용군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눈물검사값

과는 상관성이 없었다. 쇼그렌환자의 경우에 나타난 각막

염색의 정도도 쉬르머검사값과 상관성이 낮은 반면 눈물

막파괴시간과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되었고, 각막하부의

염색은 저녁에 느껴지는 건조감 및 불편감과 상관성이 높

다고 보고되었다44. Guillon 및 Maissa46은 콘택트렌즈 착

용자에서 나타난 결막염색은 눈물막과 상관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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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눈을 깜박일 때 생기는 마찰

로 콘택트렌즈 전면의 눈물막이 파괴되고 그 결과 구결막

이 충분히 눈물에 의해 적셔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불편감이 수반된다고 하였다47. 본 연

구에서도 결막염색 증상은 눈물막파괴시간과 관계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인 성인 콘택트렌즈 착용

자가 느끼는 자각적 증상은 건조감, 피곤함, 충혈의 순서

로 심하며 자각적 증상은 McMonnies' 설문검사값과 상관

성이 있으며, 자각적 증상은 각결막에 나타나는 타각적 증

상과 관계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불편감의 원인인 자각적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는 McMonnies' 설문검사를 통해 불편감을 미리 예측하고

증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콘택트렌즈를 관리용액에 수 초

동안 담근 후 다시 착용하는 방법을 권하거나48,49, 눈깜박

운동을 훈련시키거나50, 인공눈물을 점안하거나, 안검맛사

지를 권하는51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콘택트렌즈의

변수를 변경하여 저함수렌즈로 처방하거나 중심두께 두꺼

운 렌즈를 처방할 수 있으며52 콘택트렌즈의 탈수현상이

적다고 알려진 실리콘하이드로겔 재질의 콘택트렌즈를 선

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53. 

결 론

1. 한국 성인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느끼는 불편

한 증상의 빈도와 정도는 모두 건조감, 충혈, 피곤함의 순

으로 나타났다. 자각 증상 중 ‘종종 느끼거나 항상 느끼는’

증상은 건조감이 착용자의 59.4%에서, 피곤함이 착용자의

39.0%에서, 충혈은 착용자의 35.6%에서 나타났으며, 정도

가 심하다고 느낀 증상은 건조감(착용자의 28.8%)과 피곤

함(착용자의 22.0%)으로 나타났다. 

2.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느끼는 불편한 증상은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 눈부심은 시력변동과, 충혈은

열감과, 피곤함은 이물감 및 가려움과, 건조감은 모래가

들어간 느낌과, 이물감은 모래가 들어간 느낌 및 눈시림과

가려움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자각 증상의 정도 또

한 건조감은 모래가 들어있는 느낌과, 눈부심 현상은 시력

변동 및 열감과, 이물감은 모래가 들어간 느낌과, 가려움

증은 열감 및 눈시림 현상과 상관성이 있었다.

3.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쉬르머검사값, 눈물막파

괴시간, 페놀명주실검사값은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기간

에 따라 상관성이 없으나, McMonnies' 설문 검사값은 소

프트렌즈 착용기간에 따라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결막충혈과 윤부충

혈이 가장 주된 증상으로 나타났으며 착용자의 1.6%에서

grade 3 이상의 증상이 관찰되었고, 각막염색과 결막염색

은 병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약하게 관찰되었으며, 신생혈

관이나 결막유두, 각막부종은 정상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결막염색, 각막염색 및 유두발생은 눈물막파괴시간과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눈물막파괴시간이 짧은 소

프트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결막염색 증상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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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Habitual Patient-Reported Symptoms 
and Signs in the Soft Contact Lens We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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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understand symptoms and signs in soft contact lens wearers the authors evaluate the attribution of
the tear test to the contact lens related symptoms and signs. Methods: Sixty-two healthy soft contact lens wearers
(23.95±4.38 years old, 18.60±16.92 months of prior lens wear)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3 kinds of tear
test and McMonnies' questionnaire test were performed for the soft contact lens wearers and subjective symptoms
and objective signs were graded using CCLRU scales during the study period. Results: In this surveys, we found
ocular dryness, redness and tiredness are the most common frequent and severe symptoms in soft contact lens
wearers. Frequency of the ocular dryness, redness and tiredness are associated with grittiness, burning sensation
and foreign body sensation respectively, and severity of the photophobia, foreign body sensation are associated
with unstable vision and grittiness and which are associated with score of McMonnies' Questionnaire.
Conjunctival redness and limbal redness are major signs but those are not need to be clinical care and rarely
occurred corneal and conjunctival staining which are associated with tear break-up-time statistically. Conclusions:
Dryness, redness and tiredness are primary common symptoms in Korean soft contact lens wearers. The
frequency of those symptoms are increased with the period of soft contact lens wear and those are associated with
other symptoms but have no relationship with signs. 

Key words: tBUT, Schirmer test, McMonnies' Questionnaire, soft contact lens wearer, symptom, sign


